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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의 고난

읽을 말씀 : 야고보서 5:7-20

●약 5: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

어떤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한 성도가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

“목사님, 요즘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.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아 

전도가 너무 힘든데 요즘 세태를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”

“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시대가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대 같군

요. 과거처럼 교회에 나가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이는 시대는 아니니까요.”

역사학자 타키투스에 따르면 초대교회 시절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

난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“사자에게 던져짐, 올리브유를 사용해 화형,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에 출전, 정치적인 

이유로 감옥에 갇힘, 박해를 피해 땅속에 땅굴을 파고 생활,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

교를 당했음,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비밀 표시를 만들어 서로 소통.”

어떻습니까?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인가요? 아니면 과거에 

비해 더 나은 환경일까요?

물론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역경은 극

복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. 복음의 열정만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. 

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.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.

주님!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.

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하십시오.

http://nabook.net/qt_content.asp?tb=qt365&code=qt365&num=5260&page=186&ref=50

41&key=&k_s=0&k_e=0&k_w=0


